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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날 민서는 사랑에 빠졌습니다. 

입이 삐죽하고 파드득 날갯짓하는 귀여운 병아리, 코코!

할머니네 시골 장터에서 한 마리 병아리에게 첫눈에 반해 버린 민서는 그 병아리를 

코코라 이름 짓고 서울 집으로 데려왔어요.

그런데 집안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. 아파트에서는 절대 닭을 기를 수 없다면서, 

엄마가 코코와 함께 사는 걸 반대했거든요. 그래서 민서는 코코의 재능을 

가족들에게 알려 주려고 꿍꿍이를 펼치는데요! 민서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?

책 소개



활동 1   『오! 나의 반려 닭, 코코』를 읽기 전에

앞표지와 뒤표지를 살펴보아요. 누가 누가 나오나요?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? 등장인물이 누구일지, 어떤 이야기

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.

이 책의 제목에는 ‘반려 닭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.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? 생각하고 상상해서 적어 보아요. 여기에

는 정답이 없어요. 마음껏 적어 보세요.



『오! 나의 반려 닭, 코코』는 주인공 민서가 시골 병아리 코코를 도시의 아파트에 데려오면서 벌어진 일을 담고 있어

요. 코코를 둘러싸고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데요. 책 속 인물이 되어서, 여러분이 대신 일기를 써 보아요. 인물들의 기

분이 어땠는지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. 책을 다시 읽으면서 써 봐도 좋고, 책 속의 다른 인물이나 사건으로 일기를 써 

보아도 좋습니다.

민서 엄마의 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엄마가 코코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!
일어난 일 : 민서가 코코를 집으로 데려온 날, 엄마는 코코를 다시 시골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. 엄마는 왜 

그랬을까요? 그때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 엄마 대신 일기를 적어 보아요.

코코의 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코코가 민서를 처음 본 순간
일어난 일 : 코코는 몇 살일까요?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? 민서를 만난 날, 코코의 기분은 어땠을까요? 코

코가 장터에 오기까지를 상상하면서, 민서와 만난 날의 기억을 일기로 써 보아요. 

활동 2   등장인물이 되어 일기 써 보기 



코코의 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‘코코 하우스’가 생겼어
일어난 일 : 코코는 민서네 집에서 살게 됩니다. 기뻤을까요? 적응하기 힘들었을까요? 민서는 코코를 위해 

‘코코 하우스’를 지어 주는데요. 코코 하우스가 생긴 날, 코코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? 상상하며 일기로 써 

보아요. 

민서의 일기                       

코코는 ‘슈퍼 천재 닭’이 될 거야!
일어난 일 : 민서는 코코에게 ‘슈퍼 천재 닭’이 되는 연습을 시킵니다. 그렇게 하면 민서네 가족들도 코코

를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민서는 코코를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민서의 마음을 상상

해 봐요. 



엄마는 민서의 눈속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? 바로 ‘난각 번

호’ 때문이에요.

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사는 달걀에는 난각 번호가 찍혀 있

어요. 난각 번호를 보면 닭이 달걀을 언제 낳았는지 또 어떤 

농부가 닭과 달걀을 길렀는지, 닭이 닭장에서 자랐는지, 모

래밭에서 자랐는지 등을 알 수 있지요.

난각 번호의 비밀 난각 번호의 비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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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걀을 낳은 
날짜

어떤 농부가 
길렀나

자연
환경

민서의 일기                     

코코가 황금 알을 낳았다고?
일어난 일 : 민서는 엄마가 코코를 좋아할 수 있도록 작전을 펼쳐요.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를 꺼내 금빛 은

박지로 두르고 코코가 낳은 것처럼 엄마에게 주었던 거예요. 그런데 엄마는 민서의 꿍꿍이를 금방 다 알아

차린 거 있죠! 엄마가 다 믿을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, 이렇게 빨리 눈치챌 줄은 몰랐어요. 그날 민서는 어떤 

기분이었을까요?



코코의 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코코가 독뱀을 물리친 날
일어난 일 : 민서 앞에 독뱀이 나타났어요. 이때 코코가 나서서 독뱀을 물리쳐요. 코코는 무섭지 않았을까

요? 코코 대신, 그날의 일기를 써 보아요!

민서의 일기                       

코코가 독뱀을 물리친 날
일어난 일 : 민서는 독뱀을 만나서 두려웠어요. 바로 그때 어디선가 코코가 나타나 민서를 구해 주어요. 민

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 코코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었을까요? 그날의 일기를 민서 대신 써 보아요!



  닭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? 상상해 보아요.

 ① 1년 

 ② 2년 

 ③ 3년 

 ④ 7년 

 ⑤ 40년 

 ⑥ 기타 (  )

   닭의 생김새는 다양해요. 특히 코코는 날개 색이 독특해요. 

무슨 색일까요?

 ① 빨간색 

 ② 분홍색 

 ③ 녹색 

 ④ 파란색 

 ⑤ 거뭇한 점들이 콕콕 

 ⑥ 기타 (  )

   수탉은 이른 아침마다 횃대에 올라가 ‘꼬끼오’ 하고 울어요. 사람들은 수탉 울음소리를 

 듣고 깨어나곤 하지요. 수탉은 어떻게 해서 아침이 온 걸 아는 걸까요?

 ① 배가 고파서 

 ② 낯선 사람이 침입해서 

 ③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

 ④ 친구를 부르기 위해서 

 ⑤ 수탉은 빛에 예민하여 아주 적은 빛도 금방 알아채기 때문에

 ⑥ 기타 (  )

06

07

08

★힌트
6.  닭은 보통 7년~13년 정도를 살아요. 

자연에서 뛰놀며, 자란 닭은 15년

~20년까지도 산다고 해요.

7.  코코는 우리나라에서 토종닭이라고 

부르는 종이에요. 닭은 여러 품종이 

있어요. 품종마다 생김새와 색깔이 

달라요. 토종닭은 볏이 붉어요. 눈은 

밝은 밤색이고 목 밑에 있는 고기 수

염이 길어요. 또 꼬리와 다리에도 깃

털이 많이 나요. 몸 색깔이 갈색, 검

은색, 흰색, 회갈색 등 다양해요.

8.  수탉은 뇌 속에 ‘송과체’라는 기관이 

발달했어요. 바로 송과체 덕분에 금

방 햇볕을 알아챌 수 있어요.

활동 3  퀴즈로 알아보는 닭의 생명력

사람들은 닭에게 많은 걸 받아요. 여러분도 달걀 반찬을 좋아하나요? 닭이 낳은 알은 맛도 좋고 영양도 높아서, 

예전부터 귀한 먹거리로 쓰였어요. 사람들은 닭에게서 고기를 얻기도 하고, 농사에도 썼어요. 닭은 밭에 사는 해

로운 벌레를 잡아먹어 주고요. 닭똥은 퇴비를 만드는 데 쓰여요.

닭은 생명력 넘치는 동물이에요. 지능도 높고, 모래 목욕을 즐기고,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동물이랍니다.



민서는 코코를 반려동물로 삼았어요. 이건 코코를 가족처럼 여긴다는 거예요. ‘반려동물’이란 말에는 함께 사는 동

물을 귀여운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, 아프거나 귀찮을 때에도 사랑하고 의지하며 소중히 여기겠다는 마음

이 담겨 있거든요. 여러분도 반려동물이 있나요? 혹은 가까이 살면서 평생 돌보고 싶은 동물이 있나요? 그런 동물이 

있다면 아래에 그려 보아요. 그리고 그 동물의 특징을 조사해서 적어 보아요.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, 미리 꿈

을 꾸어 보는 거예요. 강아지나 고양이일 수도 있고, 금붕어일 수도 있겠죠. 또 무엇이 있을까요? 고무나무나 야자나

무 같은 반려 식물을 그려도 좋을 거예요.

활동 4 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보기

이름 : 

종류 : 

나이 : 

먹이 :

특징 :

좋아하는 것 :

싫어하는 것 : 

<민서의 코코 관찰 기록> 

이름 : 코코

종류 : 닭

나이 : 10살 같은 1살

먹이 : 쌀, 개미, 나무 열매, 지렁이

특징 :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 큰 수탉

좋아하는 것 : 민서, 벌레 잡기, 모래 목욕

싫어하는 것 : 고양이 세바스찬


